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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리 통증으로 이탈한 NC 박민우…이호준 감독 "본인도 참다가 말해"

등록 2025.09.12 19:20:16

[서울=뉴시스] 김진아 기자 =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

기, 7회초 2사 만루 NC 박민우가 2타점 적시타를 치고 있다. 2025.06.19. bluesoda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신유림 기자 = 치열한 5강 싸움을 벌이고 있는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부상 악재를 만났다. 주장 박민우가 허

리 통증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.

NC는 12일 잠실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박민우를 1군 엔트리에

서 말소했다.

이호준 NC 감독은 이날 경기 전 더그아웃에서 취재진을 만나 "어제 (박민우가) 통증을 참아보겠다고 했는데, (허리) 회전이 안

되는 것 같아서 뺐다"고 전했다.

이 감독은 "허리를 돌릴 때마다 통증이 계속 온다고 하더라. 힘들 수밖에 없다"며 "본인도 참다가 말한 것 같다. 오죽 힘들었으

면 본인이 '안 될 것 같다'고 말했겠나. 말하기 전에도 고민이 많았을 것"이라고 안타까워했다.

갈 길 바쁜 NC에겐 뼈아픈 손실이다. 



박민우는 올 시즌 116경기에서 타율 0.302 3홈런 67타점 64득점을 작성했다. 득점권 타율은 0.432로 리그에서 가장 높고,

OPS(출루율+장타율)도 0.808로 준수하다.

NC는 최근 또 다른 부상 악재에 시달렸다.

지난 10일 마무리 투수 류진욱이 팔꿈치 통증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다.

이 감독은 "마무리에 이어 3번 타자까지 빠졌다"며 한숨을 쉰 뒤 "열흘 안에 (박민우가) 혹시 회복될 수도 있으니 하루라도 빨

리 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"고 담담하게 말했다.

이날 박민우를 대신해 1군에 등록된 선수는 없었지만, 이 감독은 외야수 고승완의 콜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.

이에 대해 그는 "(박)건우도 옆구리가 안 좋은 상태라 지금 외야수 한 명이 더 필요하다"고 설명했다.

한편 이날 경기는 오후 6시40분께 우천 취소됐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spicy@newsis.com

Copyright © 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	스포츠 > 야구
	허리 통증으로 이탈한 NC 박민우…이호준 감독 "본인도 참다가 말해"

